
차원의 현상과 중도통합성



▸1.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영화 컨텍트는 SETI 프로그램의 제안자인 칼 세이건의 소설 콘택트를 원작
으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하고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매커너히가 주
연을 맡은 1997년작 영화이다. 베가성으로부터 우주인의 신호를 감지한 엘
리는 마침내 그 안에서 외계인들의 또다른 정보를 발견하는데, 이는 1인승 
행성간 워프 게이트 설계도였다. 거대한 워프게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
이 탑승한 캡슐을 떨어뜨리는 식의 설계도면인데 처음에 이 설계도면을 받
았을 때 해석을 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우주인이 보낸 메시지는 3차원인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2차원 평면도로 그 설계도를 해석하려고 했다. 우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서도 차원의 문제는 중요하게 지적된다.



▸또한 앨리를 사랑하는 팔머가 마지막 심사에서 종교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다. 인
식의 차원의 높이는데 있어서 종교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엘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공
상과학’ 같다고 비난을 받는다.  
 
“공상과학요? 맞아요.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게 황당하죠. 진짜 황당한 얘길 해 볼
까요? 옛날 비행기란 걸 만들려는 두 형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태우고 새처럼 나는 
거요. 황당하죠? 음속을 나는 건 어때요? 달나라 여행과 원자력은요? 화성으로 가
는 거는요? 공상과학이죠? …. 조금만 넓게 바라보세요….. ” 
 
새로운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만 넓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
한다. 



▸우주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진풍경이 벌어진다.  
 
‘외계인 복장을 하고 안테나를 들고 다니는 무리’ 
‘UFO 납치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팀’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들’ 
‘배가성을 목적지로 하는 대포를 만들어 사람이 포 속에 들어가 있는 팀’ 
‘히틀러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전국 베가 자동차 클럽’ 
‘예수님은 외계인이다’하면서 글과 사진을 만들고 그 아래서 율동을 하는 팀 
‘기타를 들고 엘튼 존 흉내를 내며, 비바라스 베가스’하며 노래하는 팀….. 
 
이것은 마치 인식의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보
여주는 모습으로 해석해도 될 듯 싶다. 



▸또한 몰래 침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우주선이 폭파된다. 가장 저차원적인 흐름은 폭력이다.   

▸우주선을 타고 만난 미지의 존재는 아빠다. 저차원은 고차원을 자신에게 익숙한 관점으로 바
라볼 수밖에 없다.  

▸우주선은 붕괴되고 엘리는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구출된다. 외부에서 바라본 것은 발사
와 함께 엘리가 탄 우주선이 붕괴된 것이지만 우주선 내부에선 18시간의 대화 기록이 남겨진
다.  

▸영화 [솔라리스]와 [스피어]에서도 우주공간이나 심해에서 고차원의 존재를 만난다. [솔라리
스]는 우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마 형상의 존재와 만난 뒤 환상에 빠져드는 현상이 
나온다. 플라즈마 현상은 3차원 공간의 가시적인 형상을 뛰어넘은 고차원적 존재라는 것을 
은유한다. 플라즈마 현상을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환상이나 공포 등 자신들이 생각한 환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주인공은 이혼한 전처가 나타나 언쟁을 벌인다.  
▸[스피어]에서는 심해를 운항 중이던 잠수함이 우주에서 날아온 빛의 덩어리인 고차원 존재
를 접촉한 뒤, 선원들의 공포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2. 저차원은 고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고차원적 존재를 접촉한 뒤 경험한 주체들은 모두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모든 존
재가 기의 파장을 띠고 있고 서로간에는 상호침투, 상호공유가 즉각 일어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접촉 후에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억과 상념, 감정이 현실에서 실제의 
움직임으로 재현되어 비행사와 선원이 극심한 등과 대립, 공포에 시달린다.  

▸차원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현상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 구분되고 대립하는 입자들이 하나
의 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  
▸2차원 면의 이곳과 저곳을 1차원으로 본다면 국소적으로 동떨어져 존재하지만 
3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입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통합하여 볼 수 있다. 



▸3. 고차원의 중도통합성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낮은 차원의 분리딘 형상을 통일장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의 원리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분이 바로 전체이고 전체가 바로 부분인 부분-
전체(holon)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중도의 전체적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는 훨씬 높은 차원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3차원 공간관과 1차원 시간이
라는 틀로 편집해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익숙하다. 영화는 우주비행사들이나 선원들이 접촉
한 현상을 스스로의 인식이 머물고 있는 3차원의 틀로 해석하지 못하는 과도기를 보여준다. 
과도기라는 것은 인식의 차원이나 세계관이 기존의 차원과 더 높은 차원이 혼재되어서 일관
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주체의 인식과 물리적 대상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분리된 것이지만 고차원적인 상황 속
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실재와 비실재가 혼재한다. 갈등의 원인은 그들이 만난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물리적 힘을 얻는 고차원의 상황이다. 상념이나 정서가 오히려 입자적 경계로 
한층 강화되어서 파편화되고 분열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의 문법 역시 여전히 3차원 공간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인터넷에서 인간의 욕망은 여과없이 현실화된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인격모독에 노
출된 사용자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네트라는 장 속에서 인간의 
무의식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나는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발생의 과정에서 살
펴보면 정자, 난자가 결합하여 입태가 이뤄지는 순간 그들 각각의 입자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 양정의 입자가 만나 쌍소멸하면서 새로운 통합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빅뱅에 
버금가는 우주적 장을 형성한다. 입자 경계가 소멸하면서 하나로서 통합되고 이는 우주와 
호흡하는 열린 회로가 된다. 음양은 각각 어느 한쪽을 주장할 수 없는 중도에 이른다. 
▸이렇게 神에 이르는 과정은 우주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지만 분명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입태하는 순간은 양정의 입자 경계는 순식간에 쌍소멸하고 중앙에서 밀도 높은 기
운이 형성되면서 백회 위로 기운이 강렬하게 상승한다. 

▸양정이 상박하자마자 중도를 이루면서 그 느낌은 머리 중심에서 백회 위로 강력하
게 상승한다. 서로 상반된 기운의 입자라고 인식되었던 저차원의 존재가 인연화합
하면서 강렬한 연린 우주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입태의 선천지기는 우주로 열린회로로 통합된다.  

▸3차원의 폐쇄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나’라는 존재 역시 이미 그 출발은 고차원의 열린 
회로이며 온갖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최고의 본모습은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던 단계
에서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낮은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입태 이후
에 우리가 독립된 개체단위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을 면밀히 살
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호흡과 섭식을 통한 에너지 교류과정, 심층의식의 고유과정, 수면 등을 통한 재
생과정 등을 살펴보면 모든 존재의 바탕은 우주법계의 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낮은 차원의 인식 즉 폐쇄회로에서는 우주의 장이 개별 생명체의 외부세계가 되
지만 열린회로에서 본다면 우주 장이야말로 생명체의 본 바탕이 된다.  

▸수행은 생명체에 외래적인 목표를 부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근거하고 
있고 함유하고 있는 본래의 면목을 만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법성자천이연法性自天而然으로 이루어진다.



